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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건축비, 

분양가상한제에서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(’21.1.29, 매일경제) >

◈ 신기술 적용한 기둥식 아파트 기존 벽식보다 소음 확 줄어

◈ 건축비용 많이 드는게 단점, 결국 분양가 탄력 적용이 해법

□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도 무량판, 라멘 등 구조 형식

에 따라 3~16%, 주택성능등급의 경량 중량충격음 등 층간소음 

성능수준에 따라 1~4% 가산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, 관

련 건축비용은 이미 분양가에 탄력적용이 가능합니다.

※ 지상층 지하층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율

지상층의 구조형식 지하층의 구조형식

철근콘크리트
무량판구조

벽식 혼합
무량판구조

3% - -

완전 무량판구조 5% - -
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5% - -
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%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.8%

철골구조 16% 철골구조 4.8%

ㅇ 또한,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아파트 시공 이후 바

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’사후 확인제도‘ 도입(’22.7.)을 

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주택건설공급과 김준 사무관(044-201-336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